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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진다. 심지어 ‘겸손’이라는 감정이 
든다. 심리를 치유하거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일까? 

저자는 한스 로슬링, 스웨덴에서 태어나 
통계와 의학 등을 공부하고, 오해와 편견 
등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몰두했다. 18년을 함께 연구한 아들
과 며느리가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하나 저
자는 안타깝게도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팩트풀니스’는 사실에 기반하여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비합리적 두려움을 잠재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는 것이
다.(책에서는 ‘팩트풀니스’를 ‘사실충실성’이라고 번역)  

나는 이러한 개념에 동의하면서도, ‘당연히 
사실에 기반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

는 거 아닌가?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모르겠지만’이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본능이 
있으며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면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팩트풀니스’
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저자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방해되는 본능을 10가지로 제시하고 본
능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지음, 2019, 김영사)



〈 본능 유형과 억제 방법 〉 
본능 유형 주요 억제 방법 

❶ 간극 본능 다수를 보아라
❷ 부정 본능 나쁜 소식을 에상하라
❸ 직선 본능 선은 굽을 수도 있다. 
❹ 공포 본능 위험성을 계산하라
❺ 크기 본능 비율을 고려하라
❻ 일반화 본능 범주에 의문을 품어라
❼ 운명 본능 느린 변화도 변화다. 
❽ 단일 관점 본능 망치가 아닌 연장통(도구 상자)를 챙겨라
❾ 비난 본능 손가락질을 자제하라
❿ 다급함 본능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하라 

(366쪽 재구성)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이 갔던 본능은 단일 관점 본능과 비난 본능이다. 아마
도 내가 흔히 하는 인식의 본능이지 않나 싶다. 단일 관점 본능은 단일한 원
인, 단일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말한다. ‘Simple is Best’ 라는 광고 문
구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자네가 주장하는 것을 한 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라는 질
문도 많이 들어봤던 터라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 무
언가 통찰력도 있는 것 같고,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관점 본능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상
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저자는 단일 관점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지지
하거나 좋아하는 생각을 증명하는 사례만을 수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망치라면, 드라이버, 줄
자 등을 가진 동료들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단일 관
점 본능을 자제하고 다양한 연장이 들어있는 연장통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비난 본능이다. 비난 본능은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다. 무언가 잘못되면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랬으려니 생각하는 건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



성을 과장하여 비난 대상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저자는 비난 본능을 억제하
기 위해서는 악당보다는 원인이 얽힌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쏟
으라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영웅에게만 공을 돌리는 것
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도 영향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간의 진화를 거쳤고, 앞서의 본능은 우리 조
상이 소집단을 이루어 수렵과 채집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덕분에 우리는 즉각적인 위험
을 피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과연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만 작동할까? 책을 읽을
수록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난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등으로 인해 상대를 오해하여 
생긴 비합리적 두려움과 화남, 서운함은 아니었는지? 저자의 주장이 모두 옳
은가 등의 논의는 별도로 하고, 팩트풀니스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태도
를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
고 싶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덤으로 얻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